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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

▶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기반은 확대되면서, 공급 시장의 대응도 시작

- 주택을 임차로 소비하는 이유가 구매력 부족에 따른 경제적 요인 외에 인구 구조 및

사회적 요인 등으로 확대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있음.

- 임대주택의 수요 기반이 확대되면서 신축 주택 공급 시장에서도 분양 아파트 대신 임대

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상품(주거용 오피스텔, 도시형 생활주택)의 공급이 크게 증가

- 2009년에는 아파트 분양 물량 대비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비중이 0.3%

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64.2%까지 급증, 2013년에도 40% 이상을 점하고 있음.

▶ 분양 주택의 판매가 저조하자, 당초 분양 목적으로 건설되었던 신축 주택들을 임대주

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.

- 미분양 주택의 처분 기간이 길어지면서 준공 이후에도 판매가 완료되지 않은 주택(이

하 준공 후 미분양)의 자금 회수 및 기존 입주자들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임대주

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.

-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판매 마케팅 차원의 일원으로 공급자가

임대 수익의 일부를 보장하는 판매 방식이 등장하고 있음. 이러한 방식들은 일종의 ‘할

인 분양’의 방식이며 임대용으로 계속 유지되더라도 제도권 임대주택으로 편입되기보

다는 비제도권 임대주택시장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음.

▶ 임대용 주택 공급의 제도적 시장적 여건은 아직 미흡, 전환기적 임대주택시장

형성이 필요

- 월세제도가 확산되고 있으나 공급자 측면에서 시장성이 있는 중산층 거주 주택은 여전

히 전세 방식이 주류를 이룸. 단기적으로는 반전세 등 전환기적인 임대차 방식의 보급

과 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지원 등의 병행 필요

- 리츠나 주택임대관리업체에게 임대용 주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, 개인

투자자들에게도 임대용 주택을 일반 수익형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판매(즉, 오피스 빌딩

처럼 개발 초기 투자자들에게 선매도 허용)할 수 있는 판로 제공이 필요함.

- 월세 납부에 대한 임차인의 지불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신용보증제도, 연체 리스크를

헤지할 수 있는 방법 등의 월세 관련 금융 및 보증 등의 인프라 구축도 필요

- 임대용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임대용 주택 건설 공급자(토지 제공자, 건설

자, 임대운영사업자)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선행되어야 함.

- 임대용 주택 토지에 대한 상속 및 증여세의 감면, 매입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민간

건설 임대에도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, 운영 소득 보전을 위한 세제 혜택 등이 필요


